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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troduces the possibility of the 9th stage by Joan Erikson by adding Erikson’s 
original theory of the 8th stage and validates the gerotranscendece scale in later life. For this, 
10 items from Erikson’s scale was examined and the relationships among gerotranscendence, 
ego-integrity, and wisdom were examined using a sample of 244 elderly individuals over the 
age of 60.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easurement of gerotranscendence based on Erikson 
was applicable to the Korean sample. In addition, ego-integrity and wisdom influenced 
gerotranscendence in later life. Based on these results, the validity of gerotranscedence, 
psychosocial development in the 9th stage, discussed and the utility of Erikson’s theory is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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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인간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길어진 노년기를 어

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

서 노년기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새로운 세기부터 노년기를 의존과 쇠

퇴 및 상실의 관점보다는 긍정적 변화를 강조하는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노년기의 의미와 역할 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긍

정적 시각은 기존의 인간발달에 관한 다양한 이론 

중 인간의 발달이 노년기까지 계속되어진다는 

Erikson(1963)의 8단계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

서부터 시작하여 Rowe & Kahn(1998)의 성공적 노

화연구로 이어져 현재 긍정적 100세 연구들(Han et 

al. 2002; 2004)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Erikson(1963)의 심리사회적 단계발달이론은 인

간발달 특히 노년기 발달에 관하여 현재까지도 매

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론 중의 하나로 평가된

다. 그러나 이 이론이 처음 제안될 때는 인간의 평

균기대수명을 60대로 설정하여 발전시킨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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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균수명이 2010년대 82세로 그리고 몇십년 

뒤에는 100세로 연장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의 노년기 연구에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에 Joan Erikson(Erikson 1998)

은 Erik Erikson이 80대와 90대를 경험하면서 이전 

이론에 대한 통찰과 수정을 통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아홉 번째 

단계를 포함한 확장된 인생발달단계의 가능성을 

제안한 바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심리사회적 발달단

계의 확장가능성의 또 다른 근거는 Erikson의 단계

이론 방향의 부분적 수정이다. 처음 Erikson(1963)

의 단계이론은 인간의 심리사회적 발달은 위계적

으로 이루어지며 이전단계의 해결되지 못한 발달

과업은 이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후 Hall(1983)과의 대

화에서 노년기 발달과업인 자아통합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전 단계 발달과업의 긍정적 결과가 선

행되어야 하지만 이전 단계의 미해결된 심리사회

적 위기가 있더라도 이후 긍정적 발달의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Erikson et al.(1986)의 저서에서 노년기 자

아통합감의 발달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생애 동안 모든 단

계에서의 긍정적 발달이 노년기의 발달에 꼭 필요

한 선취요인은 아니라고 이론의 방향을 다소 수정

하였다. 예를 들면, 유아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발달시키지 못했더라도 중년기에 자녀

와의 관계나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생성감을 발

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An & Cooney 2006). 이

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자면 이전 단계에서 성공

적 발달을 경험하여도 이후 단계에서 발달의 어려

움을 경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을 성공적으로 발달시킨 

개인이라 하더라도 노년기에 자아통합감을 발달

시키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의 부분적 수정은 노년후기 신체

적 능력의 상실을 경험하기 쉬운 아홉 번째 단계

에 초월의 발달 내지 실패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준다.

Erik Erikson(1963)은 인간이 영유아기부터 노년

기까지 신뢰 대 불신, 자율성 대 수치심, 주도성 대 

죄책감, 근면성 대 열등감, 자아정체감 대 자아혼

란, 친밀감 대 고립, 생성감 대 자기침체, 자아통합

감 대 절망이라는 심리사회적 발달위기를 자아동

질적(syntonic) 대 자아이질적(dystonic) 갈등을 거

치면서 통합된 가치를 창출하여 변증법적으로 발

달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Joan Erikson(Erikson 

1998)은 전생애과정 동안 각 단계별 갈등을 자아

동질적으로 잘 성취하였다 하더라도 노년기에는 

전생애과정동안의 자아이질적 갈등들을 경험하기 

쉽다고 설명하였다. 80대 이상 노인은 통제력과 

신체적 에너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

고 자율성을 잃기 쉬우며 동시에 신체적 능력의 

상실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망

을 느끼기 쉬운 시기이다. 의존적이 되면서 통제

감과 자기신뢰감이 흔들리고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 등이 약해지므로 절망을 마주하고 겸손하

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노년기를 보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Joan Erikson(Erikson 1998)은 노년후기의 

변증법적 발달적 갈등에서 자아이질적 요소들은 

인생 전단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며, 이

러한 갈등과 긴장이 초월이라는 심리사회적 발달

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노년후기에 경험하는 자아이질적 요소가 따로 있

는 것이 아니라 이전 단계들의 갈등들이 모두 노

년후기의 부정적 발달의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는 긍정적 발달이 초월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년기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

뢰감이 떨어져 자신과 외부에 대한 불신을 경험할 

수 있지만, 동시에 노인들은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해가 뜬다는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때 여전히 자연에 대한 신뢰와 희망이 있다는 것

이다. 한편 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수치심을 경험할 수

도 있지만, 인간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율적이고 

싶은 동기는 유지된다. 또한 중년기까지는 주도적

이고 근면하게 활동하였지만 노년기에는 그렇지 

못한데 대한 죄책감이나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지

만, 노년기에도 젊을 때만큼 하겠다는 욕심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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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 여전히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

며 꼭 유능해야한다는 강박감에서 벗어남으로써 

노년기는 축복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노년기에는 

자신의 역할이나 위치가 모호해지면서 자신이 누

구인지 자아정체감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수도 있

고 친밀한 관계를 상실하면서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으며 다음 세대에 기여하기보다 의존한다는 생

각으로 자기침체감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감을 느

끼기도 한다(Erikson 1998). 그러나 동시에 노인의 

가치를 지닌 노인자아를 발달시킬 수도 있고 더 

많아진 자손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즐길 수도 있으

며 더 이상 누군가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

를 가질 수도 있고 지혜의 중요 요소인 눈치를 가

지고 다른 대안과 절충할 수도 있다(Erikson 1998). 

즉 노년기는 전생애과정동안의 부정적 발달요소

들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이는 새로운 성장으로 

이끌 수도 있으므로 노년기 후반에 8단계를 넘어

서는 초월의 발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rikson이 제안한 8단계에서의 절망은 현재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잘 살아왔

다고 느껴지는지 그리고 놓친 기회들에 대한 후회 

등으로 설명되는 회상이 중요 요인이지만, 노년기 

후반에는 그러한 회상적 절망보다는 이전 삶에 대

한 만족여부와 상관없이 일상생활 능력의 상실과 

붕괴를 막는데 초점을 둔다고 한다. 따라서 아홉 

번째 단계는 이러한 일상의 요구들을 넘어서는 시

각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Joan 

Erikson(Erikson 1998)은 노년기 신체와 능력의 쇠

퇴에 직면하여도 계속 발달하는 노인들에 대해 연

구하던 일련의 노년학자들이 설명하는 “초월

(transcendence)” 이라는 용어로 9단계의 발달특성

을 설명하였다. 이 단계는 인간의 노화란 삶에 대

한 이해와 새로운 시각을 성숙시킬 수 있는 잠재

력이 있다는 “노년초월(Gerotranscendence)” 개념을 

근거로 설명되었다(Tornstam 2005; 2011). 노년초

월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물질적이고 이성적

인 가치관에서 보다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상위관

점의 시각으로 전환을 의미하며 삶의 만족도를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Tornstam(2011)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재정의하며 실존적 질문들을 이해하는 등 새로운 

발달 패턴을 보이면서 삶의 만족이 증가한 노인들

을 대상으로 질적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들이 덜 자기중심적이고 타인과 다른 세대들과

의 연관성을 느끼며 개인의 삶은 전체의 일부분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이나 공간, 삶과 죽음에 

대해 재정의를 내리며 홀로 긍정적 명상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인터뷰 결과를 기초로 Tornstam(2005)은 

20세부터 104세에 이르는 범연령대의 성인들을 대

상으로 양적연구를 하여 노년초월의 영역들을 우

주적 차원(시간과 아동기, 이전세대와의 연결, 삶

과 죽음, 삶의 신비, 기쁨), 자아(자기분석, 자기중

심성 감소, 신체초월, 자기초월, 자아통합), 그리고 

사회관계와 대인관계(관계의 의미와 중요성 변화, 

인생의 역할 조정, 자유로운 순수, 현대적 금욕주

의, 일상적 지혜의 초월)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Tornstam(2005)이 제시한 노년초월은 

자신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그리고 앞을 바라보는 

초월이라면, Joan Erikson(Erikson 1998)이 제안한 

노년초월은 일생을 정리하는 자아통합단계와 맞

물려 회고적 특징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Tornstam의 이론에 근거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겠다. 

위에서 제시된 이론과 일치하는 연구결과를 제

시하는 실증적 연구들은 대부분 노인들이 신체적 

기능은 떨어지지만 인격의 성장(Agren 1998), 죽음

에 대한 시각변화(Johnson & Barer 1993) 및 자기

중심성과 물질소유에 대한 관심의 감소(Nilsson et 

al. 1996) 등을 보고하여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

다. Tornstam의 이론 발표 이후 노년초월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아초월에 대한 개념

탐색과 측정도구의 개발(Atchley 1999; Degges-White 

2005; Levenson et al. 2005; Braam et al. 2006; 

Scarcello 2010), 영성이나 종교성, 도덕성, 그리고 

죽음에 대한 태도 등이 노년초월 발달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이 있다는 연구(Bruyneel et al. 2005) 

그리고 노인들이 노년초월에 대한 집단토론 또는 

지지그룹처치를 통해 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

였다거나(Wadensten 2005) 우울감소와 삶의 만족

도 증가와 같은 차이를 보였다는(Wang et al. 2011) 

연구결과 등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다.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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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대한 평가(Jönson & Magnusson 2001) 역시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초월척도

의 재구성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초월정도

의 비교(Nakagawa 2007; Hsieh & Wang 2008; 

Tomizawa 2009)도 연구되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Yoon(2012a, 2012b)이 유일하게 노

년초월 이론에 대한 소개 및 평가(Yoon 2012a)와 

노년초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Yoon 2012b)를 하였다. 그러나 Yoon(2012a, 

2012b)은 Erikson의 단계 이론의 마지막 단계로 초

월을 설명하고 있으나 Tornstam(2005)의 척도로 초

월을 측정하여 Erikson(1998)이 제안한 노년초월단

계에 접근하기에는 다소 적합지 않다. 또한 An et 

al.(2013)이 성숙한 노화 개념의 한 차원으로 초월

을 연구하였는데 이는 한국적 사상에 근원을 두고 

“순리에 따른다”는 개념이 강해 이 척도를 가지고 

Erikson이론의 9단계의 노년초월에 접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노년초월이 노년후기의 심리사회적 발달특성으

로 연구되어오고 있지만, 이를 Erikson(1963)의 단

계이론을 중심으로 노인들에게 적용한 연구들은 

부족하다. Brown & Lowis(2003)는 Erikson(1998)의 

20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여 60대와 80대, 90대 노

인 각 30명씩 60명을 대상으로 노년초월을 연구하

였다. 그들은 8단계인 자아통합감에서는 60대와 

80, 90대 사이에 차이가 없지만 9단계의 노년초월

에 있어서는 80대와 90대가 훨씬 높다는 것을 발

견하였고, 또한 80대와 90대를 구별하는 10개의 

문항들을 추출하였다. 그러나 9단계의 초월과 이

전단계들의 발달과업들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접

근이 없어 이 문항들의 이론적 타당성에 대한 점

검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Joan Erikson이 제

시한 9단계에 초점을 둔 노년초월 연구는 Brown 

& Lowis(2003)의 연구가 유일하지만 연구대상자

의 수가 적어 일반화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보

다 많은 수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초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Nakagawa 

2007), 일상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건강만족도, 

혼인상태, 교육수준, 삶의 만족도(Wang et al. 2011; 

Yoon 2012b)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각 요인들

의 영향력 여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모델의 설명력

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어(Nakagawa 

2007; Yoon 2012b) 초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 이론에서 제시하는 것과 일치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Erikson(1963) 초기이론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단계별 발달과업이 다르기 때

문에 연령이 중요영향변인이어야 하지만 이후 수

정이론에서는 연령보다는 선행발달과업 등이 더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므

로 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특히 Erikson 이론

이 단계이론에 근거한 것을 고려할 때 초월척도의 

타당화 과정은 선행 단계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

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Erikson 발달이론의 마지막 

단계인 초월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초월에 영

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여 이론적으로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문제들은 노년기 심리사회적 발달에 대한 이해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부산광역시 소재 노인복지관 1곳과 부산ㆍ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

지를 배부하였다. 모든 노인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 드린 후 설문참여에 구두로 동의한 노인에 

한해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읽고 응답이 가능한 

사람들은 스스로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독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면접자가 읽어주

고 응답내용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거된 

260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 24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전체 노

인의 평균연령은 73.2세였다. 성별은 남성이 39.3%, 

여성이 59.0%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고졸이 33.2%, 

국졸이 25.0%, 중졸이 22.5%, 대졸이 11.9% 순이

었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보통’이 가장 많았으며, 

주관적 경제수준도 ‘비슷하다’가 가장 많았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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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상태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

며, 평균 질환 수는 2.4개로 나타났다. 

Item Freq.(%)

Gender
Male

Female

96(39.3)

144(59.0)

Age

60s

70s

80s

72(29.5)

118(48.4)

50(20.5)

M 73.2

Education

Non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school

9( 3.7)

61(25.0)

55(22.5)

81(33.2)

29(11.9)

6( 2.5)

Marital status

Living with spouse

Separated

Divorced

Widowed

Never married

132(54.1)

6( 2.5)

6( 2.5)

92(37.7)

5( 2.0)

Religion

Buddhism

Christianity

Catholic

None

Other

108(44.3)

40(16.4)

27(11.1)

65(26.6)

1(  .4)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unhealthy

Unhealthy

Normal

Healthy

Very healthy

2(  .8)

35(14.3)

113(46.3)

80(32.8)

14( 5.7)

Subjective 

economic 

status

Very bad

Bad

Usually

Good

Very good

10( 4.1)

46(18.9)

134(54.9)

41(16.8)

12( 4.9)

ADL M 2.91 SD  .26

IADL M 2.81 SD  .28

Number of 

diseases
M 2.41 SD 1.9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 측정도구

1) 자아통합감

Ryff & Heinke(1983)이 개발하고 Torges(2006)가 

사용한 것을 ‘타문화 검사 번안’ 방법으로 노년학

자와 영어영문학 전공자가 번안, 역번안 후 문항

을 검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만약 내가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해도 내 인생에서 바꾸고 싶은 

일들이 별로 없다', ‘내 인생에서 성취한 것들에 대

해 대체로 만족한다’를 포함한 16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각 문항의 응답은 5점 척도(0=‘전혀그

렇지않다’에서 4=‘매우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73이다.

2) 지혜

Lee & Cho(2012)가 개발한 한국판 지혜척도를 

사용하였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때, 그의 

인생목표가 삶의 과정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고

려한다’, ‘나는 항상 문제의 모든 측면들을 보려고 

애쓴다’를 포함한 3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의 응답은 5점 척도(0=‘전혀그렇지않다’에서 

4=‘매우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총점수가 높을수

록 지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90이다.

3) 초월

한국적 초월개념은 An et al.(2011)가 제작한 초

월을 측정하는 7문항을 사용하였다. 초월문항에는 

‘욕심 부리지 않고 순리대로 살려고 한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한 발 뒤로 물러 선다’, ‘안 되는 것

에 대해 고집부리지 않는다’ 등이 포함되어 있으

며, 각 문항의 응답은 5점 척도(0=‘전혀그렇지않

다’에서 4=‘매우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

을수록 초월가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88로 나타났다. 

Erikson 이론의 초월에 접근하기 위해서 Brown 

& Lowis(2003)가 Joan Erikson(Erikson 1998)의 서

술에 근거해 사회와 개인관계, 자아, 우주적 차원

으로 접근하여 처음 20문항으로 제안하였다가 다

시 10문항으로 식별한 척도를 ‘타문화 검사 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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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Factor loading 

score
Eigen value

Percentage of 
variance

Factor 1

3.52 35.15
I like the slower pace of life as I have got older. .76

Overcoming the challenges of later life lifts my spirits. .46

I rediscovered some of the joy and playfulness of my younger days. .30

Factor 2

1.20 12.04I have moved beyond the fear of death. .74

I feel increasingly close to those who have gone before me. .50

Factor 3

1.07 10.65
There are new positive spiritual gifts to explore in later life. .67

The meaning of life seems more clear to me now. .61

I have become less interested in material things nowadays. .39

Percentage of total variance 57.85

Table 2. Questions and factor loading scores for gerotranscendence

방법으로 노년학자와 영어영문학 전공자가 번안, 

역번안 후 문항을 검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예를들어 “I have moved beyond the fear of death”

를 노년학자가 “나는 죽음의 공포를 넘어섰다”라

고 번역한 것을 영문학자가 다시 영문으로 역번안

한 것이 “I have overcome the fear of death”여서 원

문장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문항들은 “나

는 나이들어가는 것처럼 느리게 사는 삶을 좋아한

다”, “노년기의 변화를 극복하는 것은 내 정신을 

높여준다”, “나는 어린 시절의 즐거움과 장난을 다

시 발견하곤 한다”, “나는 죽음의 공포를 넘어섰

다”, “나는 점점 더 나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을 가

깝게 느낀다”, “노년기에는 새롭게 탐구할 영적인 

선물이 있다”, “이제는 삶의 의미가 더 명료해졌

다”, “나는 요즘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덜 가지게 

되었다”와 같은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

항의 응답은 5점 척도(0=‘전혀그렇지않다’에서 

4=‘매우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나는 노화에 따른 

변화들을 수용할 수 있다’와 ‘노년의 삶은 나를 삶

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시켰다’의 두 문항은 탐색

적 요인분석결과 삭제하였다. 총점수가 높을수록 

초월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78이다. 

4) 생활만족도

Choi(1986)가 개발한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지난 평생을 돌아볼 때 후회할 일이 

별로 없다’, ‘나의 지난 평생은 성공적인 편이었

다’.를 포함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

항의 응답은 3점 척도(0=‘그렇지않다’, 1=‘잘모르

겠다’, 2=‘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총점수가 높을

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85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들은 PASW 18.0과 AMOS 21.0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계수를 산출하고 Pearson의 상관분석

과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초

월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초월 척도의 타당도 검증

1)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초월척도의 10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다. KMO값은 .84이었고, Bartlet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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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atisfaction Ego-integrity Wisdom Transcendencea Gerotranscendence

Life satisfaction 1

Ego-integrity .38** 1

Wisdom .34** .19** 1

Transcendencea .11 .20** .63** 1

Gerotranscendence .22** .29** .63** .58** 1
*p<.05, **p<.01, ***p<.001.

Transcendencea : Scales from An, Jeong, Chong, Seo, and, Cooney(2012)(7items)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gerotranscendence and life satisfaction, ego-integrity, and wisdom

구형성 검정 통계값은 500.34(p<.001)로 요인분석

에 적합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Lee & Lim 2011). 

측정변인들이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을 추출

하기에 적합하고 사회과학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

는 최대우도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Eom 2001).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를 이용한 누적분

산비율과 Scree plot, 그리고 요인구조의 해석가능

성을 고려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3개이고 3개

의 요인은 총분산의 57.85%를 설명하고 있어 충분

히 전체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서 Oblimin방법으로 회전한 요인계수행렬을 확인

한 결과, 적절한 부하값을 보였다.

다만, 요인계수가 .30이상인 교차부하량을 가진 

두 문항을 제외시켜 최종 3요인 8문항으로 초월척

도가 구성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TLI .99, CFI .99, RMSEA .01

로 나타나 매우 좋은 적합도를 보여, 한국 노인 초

월척도의 구성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요인별 문항

과 요인계수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요인1은 인

생의 신비, 요인2는 삶과 죽음, 요인3은 물리적 세

계초월을 반영하고 있다. 

2) 신뢰도와 하위척도 간 상관

초월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α값을 산출하였다. 인생의 신비요인의 α값은 .55

이었고, 삶과 죽음요인의 α값은 .60이었으며, 물

리적 세계초월 요인의 α값은 .65이었고, 전체 8문

항의 Cronbach α값은 .73이었다. 초월척도가 비록 

통계적으로 3요인으로 구분되어졌으나 각 요인의 

문항수가 적고 신뢰도 계수를 살펴볼 때, 8문항 모

두를 초월이라는 한 요인으로 보는 것이 별 무리

가 없으므로 이후 분석에서는 전체 8문항으로 초

월개념에 접근하였다.

3) 수렴타당도 및 내용타당도

초월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관

련된 다른 척도와의 상관을 분석하여 Table 3에 제

시하였다. An et al.(2011)가 제작한 초월 척도와는 

어느 정도 높은 정적상관(r=.58, p<.01)을 보였으

며, 생활만족도(r=.22, p<.01), 자아통합감(r=.29, 

p<.01), 지혜(r=.63, p<.01), 와도 유의미한 정적상

관을 나타내어 적절한 수렴타당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노년학 전공 교수, 박사 및 박사수료생이 함

께 문항 검증을 실시하여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2. 초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초월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생성감, 자아통

합감, 지혜)을 알아보기 위하여 나이, 주관적 건강, 

ADL, IADL, 주관적 경제, 종교유무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4

와 같이 1단계에서 나이, 건강과 같은 사회인구통

계학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한 후, 2단계에서 

자아통합감과 지혜를 독립변수로 지정하여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분석에서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은 1.02~1.74사이에 분포하고 있

어 모두 10이하이고 공차도 모두 .10이상으로 나

타나 다중공선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나이, 건강 등 사회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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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transcendence

Step 1 Step 2

B SE β B SE β

Constants 9.76 5.83 3.12 4.67

Age .07 .05 .11 .01 .03 .01

Subjective health .36 .42 .07 -.33 .33 -.06

ADL -.11 .28 -.04 -.28 .25 -.08

IADL .13 .15 .08 -.05 .11 -.03

Subjective economy .26 .41 .05 .18 .30 .03

Religion .85 .74 .09 .36 .56 .04

Ego-integrity .12 .04 .20**

Wisdom .20 .02 .69***

R2

Adj R2

F score

.04

.01

1.20

.53

.51

22.28***

*p<.05, **p<.01, ***p<.001.

Table 4. A stepwise regression for gerotranscendence

명량은 1% 정도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

이 없었다. 자아통합감과 지혜는 초월 변량의 51%

를 설명하였으며 그중에서 지혜(β=.69, p<.001)와 

자아통합감(β=.20,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지혜의 영

향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나이, 건강이나 

기능상태, 경제상태 등 삶의 객관적인 조건이나 

종교유무 등은 초월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9단

계 발달 이전의 8단계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인 자

아통합감과 발달의 산물인 지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Erikson 발달이론의 마지막 단계인 

초월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8

개의 문항이 초월척도로 선정되었다. 초월척도와 

유사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아 수렴타당도

를 확인하였고,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심리사회적 

발달과업들인 자아통합감과 지혜가 초월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아 이론적 타당성도 확인해 

보았다.

먼저 타당도의 확인을 위해 실시한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인생의 신비, 삶과 

죽음, 물리적 세계초월의 8문항 3요인 구조로 되

어있었으나,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73으로 나타났

고 문항수가 적은 것을 고려하여 이 세요인을 초

월이라는 하나의 요인으로 다루었다. 이상과 같이 

초월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척

도와의 상관을 실시한 결과, 초월척도는 한국 노

인의 성숙한 노화 개념 중 순리적 삶의 지향을 의

미하는 초월문항들과 적절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초월의 선행단계의 발달과업들인 자아통합감과 

지혜와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 적절한 수렴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생활만족도와도 정적

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초월척도가 서구에서 개발된 척도이기는 

하나 한국적 가치인 순리적 삶을 지향하고 물리적 

세계를 넘어서는 우주적 특성에 관심을 갖는 노인

들에게도 Erikson의 9단계를 측정하기에 적당한 

척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노인들에게 Brown 

& Lowis(2003)가 정리한 척도로 Erikson(1998)의 9

단계를 측정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자아통합감은 지혜에 비해 초월과의 상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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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높지는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8단계인 자아

통합감이 9단계인 초월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자아통합과 절망의 발달적 갈등을 통해 산출된 부

산물인 지혜의 성취가 보다 더 초월과 상관이 높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초월과 생활만족도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월성이 높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선

행 연구들의 제안과(Tornstam 2005; Wang et al. 

2011; Yoon 2012b)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Erikson(1963)은 전생애과정 동안 각 단계의 성공

적 발달은 삶의 만족과 연결되어진다고 하였으므

로 이론적으로도 지지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노년기 9단계 초월발달에 8단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인 자아통합감과 긍정적 발

달의 산물인 지혜만 영향을 미치고 나이, 건강이

나 기능상태, 그리고 경제적 상태, 종교유무 등의 

객관적 조건들은 노인들의 초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유무의 경우는 선행연

구들이 일치되지 않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

어 비교가 어렵다. 연령의 경우는 Levenson et 

al.(2005)의 연구에서 자아초월과 연령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 연구인 Yoon(2012b)의 

연구에서도 연령과 경제상태, 건강 등이 초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

다. 또한 Bruyneel et al.(2005)의 연구에서도 노년

초월의 세 영역 중 하나를 제외하고는 연령의 영

향력이 나타나지 않아 초월성은 노년후기의 발달

과업이기는 하나 연령이 증가한다고 해서 누구나 

발달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님을 시사하였다.

또한 전생애과정동안의 자아성찰을 통한 자아

통합과 지혜가 초월의 주요영향변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초월의 발달은 연령증가에 따라 자

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통합과 새로운 시각의 발달인 지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Erikson(1963)의 이전 

단계의 발달과업 성취가 이후 발달에 영향을 미친

다는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선행연

구들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초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미미한 것에 반해, 사

회심리적 발달과업들을 포함시킨 모델의 설명력

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초월의 발달에 이전 단계들의 발달이 매우 중요하

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년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자아통합감과 지혜 등의 발달을 촉진하는 

내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는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고 경제수

준이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더라도 심리사회적

으로는 발달가능하다는 긍정적 노화의 새로운 방향

을 제시해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Wadensten(2005)은 초월에 대한 토론을 한 여자노

인들이 긍정적으로 노화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결과

를 제시하면서 초월에 대한 교육을 노인간호 중재

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제안하였고, 

Wang et al.(2011)도 노년초월 처치집단이 통제집단

에 비해 우울감소와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다는 결

과를 제시하여 초월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제안

하였다. 따라서 노인들의 물리적 조건들을 변화시

키거나 발전시킬 수 없더라도 긍정적 노화의 방향

제시 프로그램으로 초월에 대한 교육 또는 활용하

는 것이 노인복지 및 상담현장에서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대부분의 노인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노인초기의 건강한 노인들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년후기의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초월관련 집단 프

로그램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Erikson(1998)의 9단계를 측정하는 척

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고 초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회인구학적 변인들뿐만 아니

라 사회심리적 발달요인들을 포함시켜서 설명력 

높은 모델을 확인하여 노년초월연구의 기초적 정

보를 제공하고 Erikson이론의 유용성을 확인한다

는 의의가 있다. 다만, 연구대상자들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대표성 

있는 연구대상자들을 선정하여 접근 할 필요가 있

다. 또한 Erikson(1963)의 9단계 모형을 검증하는데 

있어 연령대를 60대 이상으로 제한하여 노년기 발

달과업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였지만 추후 연구

에서는 전생애과정의 모든 발달과업을 포함하는 

보다 더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노년초월의 상담기법들

과 교육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연구들

이 추후 요구된다.



60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6권 1호 2015

References

An JS, Chong YS, Jeong YJ, Seo SG, Cooney 
TM(2011) Critical aspirations from studies of 
successful aging. Korean J Developmental Psychology 
24(3), 35-54

An JS, Cooney TM(2006)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 to late life: The role of generativity 
develop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span. Int J Behav Dev 30(5), 410-421

An JS, Chong YS, Seo SG(2013) The relationships 
among the matured aging attitude, successful aging, 
and psycho=social maturation: The examination of 
the matured aging. Korean J Developmental 
Psychology 26(2), 127-143

Agren M(1998) A qualitative longitudinal study of how 
the oldest old experience and adjust to the 
increasing uncertainty of existence. Int J Aging 
Hum Dev 47, 105-117

Atchley RC(1999) Continuity and adaptation in aging.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raam AW, Bramsen I, Van Tilburg TG, Van Der ploeg 
HM, Deeg DJH(2006) Cosmic transcendence and 
framework of meaning in life: Patterns among older 
adults in The Netherlands. J Gerontol B Psychol Sci 
Soc Sci 61(3), 121-128

Brown C, Lowis MJ(2003) Psychosocial development in 
the elderly: An investigation into Erikson's ninth 
stage. J Aging Stud 17(4), 415-426

Bruyneel S, Marcoen A, Soenens B(2005) Gerotranscendence: 
components and spiritual roots in the second half of 
life. DTEW Research Report 0564, 1-27

Choi SJ(198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easuring 
scale of he concept of life satisfaction. Korea 
Cultural Research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49. 233-258

Degges-White S(2005) Understanding gerotranscendence 
in older adults: a new perspective for counselors. 
Adultspan J 4(1). 36-48

Erikson EH(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Erikson EH, Erikson JM, Kivnick HQ(1986) Vital 
involvement in old age. New York: Norton

Erikson EH(1998) The life cycle completed. Extended 
version with new chapters on the ninth stage by 
Joan M. Erikson. New York: Norton

Eom HJ(2001) Methodological comparisons between 
principal component and common factor models: 
use, misuse, and abuse. Korean J Measurement 
Evaluation Physical Education Sport Science 3(1), 
101-130

Han GH, Lee JH, Kim JH(2002) Hundred aged elderly 
and their families in Korea. Family culture, 14(2). 
59-84

Han GH, Lee JH, Kim JH(2004) Korean centenarians 
and the meanings of "living a long - life".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15(3). 121-135

Hall E(1983) A conversation with Erik Erikson. Psychol 
Today 22-30

Hsieh LY, Wang JJ(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gerotranscendence and demographics in institutionalized 
elders. J Nursing 55(6). 37-46

Johnson CL, Barer BM(1993) Coping and a sense of 
control among the oldest old: An exploratory 
analysis. J Aging Stud 7, 67-80

Jönson H, Magnusson JA(2001) A new age of old age? 
gerotranscendence and the re-enchantment of ageing. 
J Aging Stud 15, 317-331

Lee SL, Cho SH(2012)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the korean wisdom scale. Korean J Psychological 
Social Issues 18(1). 1-26 

Lee HS, Lim JH(2011) SPSS18.0 manual. 3rd ed. Seoul: 
Jyphyunjae Publishong co. pp377-380

Levenson MR, Jennings PA, Aldwin CM, Shiraishi 
RW(2005) Self-transcendenc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Int J Aging Hum Dev 60, 127-143

Lin YH(2008) Effects of gerotranscendence support 
group on gerotranscendence perceptio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institutionalized eld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ainan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Taiwan

McAdams DP, St. Aubin ED(1992) A theory of 
generativity and its assessment through self-report, 
behavioral acts, and narrative themes in autobiography. 
J Pers Soc Psychol 62(6), 1003-1015

Nakagawa T(2007) Exploratory research on gerotranscendence 
of the japanese elderly living in the community. 
Japanese J Gerontology 29, 202

Nilson M, Ekman SL, Ericsson K, Winblad B(1996) 
Some characteristics of the quality of life in old age 
illustrated by means of allardt’ concept. Scandinavian 
J Caring Sci 10, 134-143

Rowe JW, Kahn RL(1998) Successful aging, New Yor
k：Pantheon Books

Ryff CD, Heincke SG(1983) Subjective organization of 
personality in adulthood and aging. J Pers Soc 
Psychol 44(4), 807-816

Scarcello J(2010) Fifty & fabulous: The best years of a 
woman's life. London: Duncan Baird Publishers

Tomizawa K(2009) Gerotranscendence in everyday life 
among the oldest old in the amama achipelago. 
Japanese J Terontology 30(4), 477-488

Torges CM, Stewart AJ, Duncan LE(2008) Achieving 
ego integrity: personality development in late 
midlife. J Res Pers 42(4), 1004-1019

Torges CM(2006) Achieving ego integrity: personality 
development in late midlife. University of Michigan

Tornstam L(1994) Gerotranscendence-a theoretical and 



Erikson의 9단계 노년초월척도의 한국판 타당화 61

empirical exploration. In Thomas LE, Eisenhandler 
SA, eds. Aging and the religious dimension Westport, 
CT: Greenwood Publishing Group, pp203-225

Tornstam L(2005) Gerotranscendence-a developmental 
theory of positive aging. New York, NY: Springer

Tornstam L(2011) Maturing into gerotranscendence. J 
Transpersonal Psychology 43, 166-180

Wadensten B(2005) Introducing older people to the 
theory of gerotranscendence. J Adv Nurs 52, 381- 
388

Wang JJ, Lin YH, Hsieh LY(2011) Effects of 
gerotranscendence support group on gerotranscendence 
perspective,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institutionalized elders. Aging Ment Health 15, 
580-586

Yoon MS(2012a) Re-interpretation of aging: gerotranscendence 
& erikson & erikson’s nineth stage. J Korean Geron 
Soc 32(2), 431-446

Yoon MS(2012b) An exploratory study on the affecting 
factors of gerotranscendence in metropolitan area in 
korea. J Welfare Aged 56, 7-32 




